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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도시점 : 배포 즉시 보도 가능 / 배포 : 2024. 10. 7.(월)

’지역주민 어울림행사‘는 용산공원 시범개방 
행사의 일환으로 적법하게 추진되었습니다.
< 보도내용 (MBC, 10.6) >

◈ 대통령실 집들이 행사, 계약도 돈도 LH가?‥ “위법 소지”

ㅇ 대통령실 집들이 행사(`22.6월)의 계약서 상 계약 주체가 대통령실이 아닌 LH,
행사 내용도 집들이 행사가 아닌 용산공원 조성사업 관련 소통행사로 기재

ㅇ 용산공원 관련 예산을 대통령실 행사에 사용하려면 국회의 사전 승인을 거쳐서
예산을 이용할 필요, 국회 사전 승인 없이 예산을 집행한 것은 잘못이라는 지적

□ 국토교통부(장관 박상우)와 한국토지주택공사(사장 이한준)는 `22년 6월 

10일부터 26일까지 17일간 용산공원 시범개방을 하였습니다.

 ㅇ 시범개방은 반환부지 임시개방에 앞서 국민적 공감대 형성과 충분한 

의견 수렴을 위하여 추진되었으며, 2만명이 넘는 국민들이 방문하여 

전달한 의견들을 `23.5월 임시개방에 반영하였습니다.

□ 시범개방 기간 중인 `22년 6월 19일 열린 지역주민 어울림행사는 시범

개방 행사의 일환으로 개최되었으며, 

    * 플리마켓, 나눔장터, 용산지역 내 기업전시, 어린이 초대 프로그램 등 진행

 ㅇ 국민소통 공간이라는 임시개방의 취지에 따라 용산 인근 지역주민과 

어린이들을 초청하여 진행된 것으로, 예산 목적에 부합하게 추진되었

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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